
유럽의 새로운 화학품 규제 REACH, 2007년 6월부터 시행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에 일본과 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있는 프랑스 공동체내 공화국인 세네갈(Senegal)과의 공동제안으로 국제연합

에서 제정되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世紀)라고도 하는데, 환경 선진국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1993년에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 

EC)를 발전시켜 발족하였으며, 그동안 환경문제로 제조현장을 규제해 왔는데, 

제품 사용이나 폐기에 따른 영향을 억제하는 규제로 정책의 역점이 바뀌었

다. 

일본기업도 유럽에서 시작되는 제품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REACH(Regul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제(新

化學品規制)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유해물질이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중국 섬유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여, 환경에 많이 배려하고 있는 일

본 등 선진국 섬유기업의 지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화학섬유협회가 REACH 규제를 중심으로 EU의 환경정책에 대한 리포

트를 요약하였다. 

유럽위원회는 2001년에 포괄적 제품정책(包括的 製品政策 : PP)을 발표하고, 

자원 채취에서부터 폐기물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다시 검토함으로

써 환경부하를 줄이는 법률을 시행해 왔다. 그래서 유럽내외의 완성품 메이

커와 부품 메이커 모두 국경을 넘은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생산관리나 기술

개발면에서 대응하여야 하게 되어, 중국, 한국, 미국(캘리포니아 주 등)으로 

퍼지면서 EU의 환경규제는 세계표준이 되었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하여는 제품규제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

지는 개별제품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2007년 6월에 시행된 

REACH는 모든 화학품과 그 용도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REACH는 화학품의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을 유지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3년 이상의 걸친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화학품 규제는 기존 화학물질(1971~1981년까지 약 10만종)과 이

제부터 시장으로 나갈 신규 화학물질(1981년 후 약 3,000종)로 나누어 시행되

고 있다. 

기존에 문제가 된 물질만이 뒤이어 안전성이 평가되었는데, 주안점은 신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REACH는 신규도 기존도 하나의 

규제틀로 합친 점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은,  EUⓛ 역내에서 년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은 기존 화학물질도 포함하여 사용용도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② 화학물질

의 안전성 평가 등 관리책임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산업계로 옮겨졌다는 것 

등이다. 

화학섬유는 폴리머의 등록이 필요없는데, 2% 이상 구성성분 및 제품에 잔

류하는 유리(遊離) 모노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년간 1톤 이상 사용될 

때에는, 이 물질은 등록 대상이 된다. 예컨대, 폴리에스터는 고순도 테레프탈

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 클리콜(ethylene glycol)이 상류(上流)에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등록대상이 된다. 

또한 상류에 있어서 그 물질의 용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류(下



流) 유저에게 등록의 의무가 생기는 등 모든 관계자가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

게 된다. 

물질이나 조제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성형품은 원칙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 성형품 중에 년간 1톤 이상이 들어 있으며, 정상 통상적으로 예상되

는 사용조건에서 성형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물질, 그리고 사람의 환경과 환경

에 리스크가 생길 염려가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당해물질이 등록대상이 된

다. 

화학섬유(실, 섬유)는 성형품으로 분류되는 방향이며, 화섬협회에 의하면 

가이던스 안(guidance 案)에서 명시되는 방향이라고 한다. 

EU 스케줄에 의하면 2008년 6월에 유럽 화학청(化學廳)이 발족한다.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스케줄에서는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전등록하게 되어 

있다. 2010년 12월 년간 1,000톤 이상의 제조·수입물자의 등록기한, 2013년 6

월 년간 100톤 이상의 제조 수입물자의 등록기한, 2018년까지 년간 1톤 이상

의 제조 수입물자의 등록기한으로 되어 있다. 

화학섬유협회에서는 화학섬유가 성형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

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제나 호제등 가공제에 사용

하는 물질이 계출(屆出)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시행 

후 6년 이내에 대상물질의 재검토가 예정되 있어 장차 폴리머가 등록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